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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편안한 3 차원 영상은 촬영할 때의 깊이값의 범위뿐만 아니라, 시청할 때의 스크린 크기나 시청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이 제공되는 3 차원 영상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깊이감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깊이감이 조정된 3 차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원본 오른쪽 시점의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중간시점의 영상을 조정된 깊이값 변수를 적용하여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시점 이동을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고화질의 오른쪽 시점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Ⅰ. 서 론  

3차원 영상의 깊이감은 두 시점간의 시차, 

영상의 해상도, 카메라간 거리, 재현장치의 크기 및 

시청 거리 등의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 편안한 

3차원 영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3차원 영상에 대한 연구는 시청 위치나 시청 

거리를 조절한다 [1].  

입체감을 주는 요소 중에서 양안의 시차로 인한 

깊이감이 가장 강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안의 

시차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깊이감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Pan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변위지도를 

추출하고, 변위값의 크기를 변경(scaling)하거나 

이동(shifting)하여 새로운 변위지도를 생성한 후, 

오른쪽 영상을 새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2]. 하지만, 이 방법은 새로 획득한 오른쪽 영상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여 합성영상의 화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고화질의 오른쪽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깊이감 조절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기본 입력 데이터는 최근 3차원 

비디오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MVD (multi-

view video plus depth) 데이터를 이용한다. 두 

시점으로 이루어진 입체영상에서 오른쪽 시점의 

영상을 중간시점으로 대체하고, 이 중간시점의 

영상을 사용자가 입력한 깊이감 조절 변수를 

반영하여 고화질의 합성 영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깊이감 조절 과정은 시청 초기에 한번만 수행한다.  

 

 

그림 1. 깊이감 조절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 재현 

Ⅱ. 깊이감 조절과 영상 합성 방법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상합성 방법은 깊이 

영상을 기본 입력으로 취하는 DIBR (depth-based 

image rendering)이다 [3]. 이 방법은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참조 시점과 가상 시점간의 상응화소를 

결정하고, 참조 시점의 각 화소를 가상 시점의 

상응화소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때, 시점이동에 

따른 빈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영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채우느냐에 합성영상의 화질이 

결정된다. 제안하는 깊이감 조절 방법은 영상 

합성을 이용하여 오른쪽 영상을 재구성하는 대신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빈 

공간 문제는 좌/우 참조시점을 상호적으로 

참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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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깊이감이 조절된 중간영상 합성 방법 

 

DIBR을 이용하여 중간시점의 영상을 합성할 때 

각 깊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깊이감 범위{Znear, 

Zfar}를 이용한다. 제안하는 깊이감 조절 방법은, 

Pan의 방법과는 달리, 깊이감의 범위를 식(1)과 

같이 조정하여 새로운 깊이 범위를 갖는 

중간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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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dmin, Δdmax는 3차원 영상을 관람하는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는 변수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입력을 받는다. 그리고 f와 b는 각 

시점의 초점거리(focal length)와 두 시점간의 거리 

(baseline distance)를 나타낸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깊이값 범위는 3차원 워핑의 시점 이동 

과정에 적용된다. 결국 가상 시점의 각 객체의 

위치가 원래의 깊이 범위로 합성한 위치와 다르게 

합성되어 깊이감이 달라진 합성 영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영상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시점 

이동으로 발생하는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오른쪽 원본 영상을 

영상합성을 이용하여 다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오른쪽 

영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식 (2)와 같이 

대부분의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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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LI 과 VRI 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시점의 

영상을 참조영상으로 하는 가상 시점을 나타내고, 

VLα 과 VRα 는 시점 이동 과정에서 빈 공간인지 

아닌지는 나타내는 알파맵(alpha map)이다.  

  

Ⅲ. 실험 결과 

제안하는 깊이감 조절 방법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하여 깊이 영상이 제공되는 ‘Newspaper’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좌영상을 2번 시점으로 

우영상을 4번 시점으로 선택하였다. 이 두 

시점간의 최대/최소 변위는 각각 50, 15이다. 그림 

3(a)은 원본 시점을 이용하여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하고, 원본 좌시점과 겹쳐놓은 결과이다. 

나머지 (b), (c), (d)는 깊이값의 범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하여 중간시점을 생성한 결과이다.  

 

  
(a) 원본 좌영상+중간시점    (b) Δdmin = -20, Δdmax = 0

  
(c) Δdmin = 0, Δdmax = 30 (d) Δdmin = -26, Δdmax = 50

그림 3. 좌영상과 생성한 오른쪽 영상을 겹친 영상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의 깊이감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오른쪽 시점의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오른쪽 영상을 중간시점으로 대체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깊이값의 범위를 조절하여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시점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빈 

공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깊이감이 

조정된 3차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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